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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ften reported that young people prefer to communicate through text messages rather than 

phone calls due to a fear of calling. As this phenomenon has yet to be valid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call phobia" exists among Generation MZ. To achieve this, an 

instrument was developed to measure both the preference for texting and the anxiety associated with 

making and receiving phone calls. We also examine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se phenomena 

and explored their relationships with usage amount, social presenc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two channels: texting and calling.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Participants’ ages ranged from 20 to 59, including Generation Z, Millennials, and Generation X 

(N = 600). Analysis revealed that younger people,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 tend to use text 

messaging more and phone calls less, and that they view texting as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Increased use of texting or calls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social presenc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exting or calls, respectively. The higher the presenc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exting, the higher the texting preference; the higher the presenc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calls, the lower the texting preference. Even after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into account, age remained a significant predictor of texting preference: The younger the participants, 

the stronger their preference for texting or avoiding phone conversations. There wa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20-30 and 40-50 generations. Nonetheless, young people did not consider texting 

superior to calls. Social presence of texting was apparently lower than calls regardless of ag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were also rated higher for calling than texting, while those in their 

20s (Gen Z) viewed texting as equally appropriate and effective as phone calls, but not mor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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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ingly, age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erceived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exting, while call usage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ose of call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ttitudes toward texting can be interpreted as generational differences, whereas attitudes toward 

phone calls can be seen as an effect of maturity. Call anxiety may then diminish as experience with 

phone call use increases, which should be verified in future studies. As for call anxiety, age also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but it was not as strong as with texting preference. Participants in 

their 20s, 30s, and 40s tended to exhibit similar levels of call anxiety. Our research model overall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texting preference better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call anxiety; however, texting preference was closely related to call anxiety.

Keywords: Gen Z, Millenials, Texting Preference, Call Anxiety, Call Phobia

국문초록

본연구는젊은세대의문자메시지선호가전화통화가두려워피하기때문이라여겨지고있는현상에주

목하여, 문자선호와전화불안을측정하고세대차이를확인하려는목적에서수행되었다. 우선, 전화통

화를피하고문자로만커뮤니케이션하려는성향과전화통화시에경험하는불안감이나긴장도를측정하

기위한문항을개발하였다. 20대에서50대까지의성인들(N=600)을대상으로문자선호와전화회피

수준이 나이에따라달라지는지살펴보았고, 두채널의이용량과 사회적실재감, 커뮤니케이션채널로서

의적합성및효과성인식과의관련성도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 나이가어릴수록문자를많이이용하

고전화를덜이용했으며, 문자를적합하고효과적이라여기는경향도증가했다. 문자를많이이용하면문

자실재감과문자적합성, 효과성이높아지고, 전화를많이이용하면전화실재감과전화적합성, 효과성

이높아졌다. 문자채널의실재감과적합성, 효과성은문자선호를높였고, 전화통화의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인식은문자선호를낮추었다. 전화를많이이용하면문자선호가낮아졌고, 나이는이용량및채

널인식요인들을통제하고도직접적으로문자선호에영향을미쳤다. 즉, 나이가어리면문자선호도(전

화회피)가높았다. 특히, 2030세대와 4050세대간격차가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나이가어리다고하

여문자채널을전화통화보다더우월하게여기지는않았다. 사회적실재감은나이와관계없이전화가문

자보다 뚜렷하게높았다. 채널적합성과효과성은 전반적으로통화가문자보다높았지만, 나이가어릴수

록문자도전화만큼적합하고효과적이라여겼다. 덧붙여, 문자채널의적합성과효과성은나이의영향력

이큰 편이었고, 전화통화의 적합성과효과성은전화통화량의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결과는

문자메시지에대한태도는세대차이로, 전화통화에대한태도는성숙효과로해석해볼수있음을시사

한다. 이와같은각채널에대한인식변수들과이용량은문자선호를유의미하게예측했고, 나이는이러

한요인들을매개로간접적으로그리고직접적으로도문자선호에영향을미쳤다. 전화불안또한나이가

적을수록강해지는경향을보였으나, 흥미롭게도 20대부터 40대까지는비슷한수준이었고, 문자선호와

강하게연결되어있었다.

핵심어: 세대, MZ, 문자선호, 전화불안, 콜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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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4년, 20년 전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률이 70.2%였던 것을 고려하면(황진구·유지열,

2004), 현재 30대중반보다어린세대는10대시절부터휴대전화를이용해왔다고볼수있다.

문자메시지는그런데상대적으로오래된뉴미디어라는점에서중년세대에게도익숙한커뮤니케

이션채널이다. 현재의문자채널들과비교하면제한이많았던SMS(Short Message Service)

를즐겨이용하고무선인터넷의등장을환영했던엄지족(김규태, 2001; 이홍갑, 2001)은이제

기성세대가되었다. 이들도청년기에는뉴미디어를열렬히환영하고적극수용했기에, 문자는기

성세대에게도친숙한, 이제는뉴미디어라부르기어려운미디어가되었다. 본연구는, 그럼에도,

문자선호여부가세대차이의주요특징인것처럼여겨지고있는현상에주목하였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X세대(1970~1980년대 출생)는 대화의 수단으로 과반

(58%)이통화를주로이용했지만, MZ세대는SNS를가장많이선호(평균65.5%)했다.

어려서부터SNS와카카오톡등문자로소통하는데익숙한젊은세대가주로콜포비아를

겪는다. 콜포비아는수평적문화를중시하는MZ세대가기성세대의수직적조직문화와

충돌하면서수면위로떠오르기시작했다. 예고없이불쑥울리는전화벨과그렇게이뤄지

는상명하복의통화지시는기성세대에겐익숙하지만MZ세대에겐불편한소통법이다. ...

기성세대에게스마트폰은전화기지만MZ세대에겐모바일도구다. 연락을위해전화번호

를반드시주고받지않는젊은세대에게통화는기성세대와달리또래사회에서합의된소

통수단이아닌셈이다. 젊은세대에게통화가변칙적이고일방적이며때론무례하게여겨

지는배경이다. 이같은환경변화를고려하지않고전화를꺼리는Z세대를무턱대고비판

하면 ‘꼰대’로몰리기십상이다. “전화보다문자가더정돈된방식으로소통할수있고기록

으로도남길수있어효율적인커뮤니케이션방식”이라는게전화를거부하는MZ세대의

항변이다(양승준, 2022, 4번째, 9번째단락).

위와같이언론보도에서는청년세대의문자선호경향을소위 “전화공포증” 또는 “콜포비

아” 증상과동전의양면인것처럼묘사하고있다(양승준, 2022; 이소연, 2023). 2022년엠브레

인이시행한조사의응답자들은20대에서50대까지모두평소선호하는소통방식으로문자를가

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대면, 전화 순이었다. 그런데 문자의 경우 20대는 58.4%, 30대는

61.6%가선호한반면, 40대는 47.2%, 50대는 40.4%로그비율이낮아졌다. 전화를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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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상황에서부담을느낀다거나전화통화에어려움을느낀다고응답한비율또한2030세대가

4050세대에비해높았다(엠브레인, 2022). 구인구직사이트인알바천국에서콜포비아관련조

사결과를발표했던시점에도이를 인용하는보도가증가했는데, MZ세대만을대상으로 한이

조사에서는35.6%가콜포비아증상을겪고있다답했다고한다(김정욱, 2023). 문자를주로사

용하는젊은세대에게전화통화는익숙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이들에겐전화통화같은직접

적이고즉각적인커뮤니케이션과매개된문자커뮤니케이션에대한규범이기성세대와는다르게

작동할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대체로 자동적이거나 의도적인, 다른 말로, 일상적이거나 전략적인

것으로나누어볼수있다(Andersen, 1991; Kellermann, 1992). 물론이두유형을엄격하

게구분하기어려운경우도많겠지만, 자신의행동이어떠한결과를가져올지미리생각하는정

도, 즉얼마나목표지향적인지에따라의도(전략적임)의정도를가늠할수있을것이다. 채널선

택행동도마찬가지로, 습관적인이용과의도적인선택행위로구분이가능하다. 다채널환경에

서사람들은접근하기쉽고평소가장많이이용하는채널을습관적으로선택할수도있지만, 때

에따라목적에알맞게의도적으로선택하기도한다. 커뮤니케이션채널이상황에따라다른적

합성을갖는것은매체(채널)1) 마다고유의특성이있고, 사람들은그것을인식하고있으며, 따

라서채널마다이용규범이달라짐을의미한다. 이러한규범은매체이용자집단이나세대와같

이특정한문화내에서형성된다. 즉, 사회적실재감같은커뮤니케이션채널의속성에관한인

식이나채널이용숙련도(효과성) 및규범(적합성)이채널이용경험에따라다를것이고, 이는

세대간에선호하는채널이달라지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덧붙여, 젊은세대의문자선호와전화기피현상에대해언론에서는종종다루지만학술

연구는거의찾을수없다. 이경락, 김미성, 그리고이상준(2018)은모바일커머스성장의촉진

요소로서음성통화회피성향에대해조사한바있다. 이는해외문헌에서도마찬가지로커뮤니

케이션채널로서전화통화불안이나회피현상을조사한연구는드물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

구는문자및음성채널의매체적특징을검토하면서, 문자선호와전화불안현상을측정하고,

그정도가나이에따라달라지는지, 그리고각채널에대한사회적실재감, 채널적합성및효과

성인식과는어떠한관련이있는지탐색해보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1) 본연구에서는채널, 미디어, 매체를“커뮤니케이션방법/수단”이라는같은의미로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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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논의

1) 문자매개커뮤니케이션의특징

매체이용에대한능동적관점에따르면이용자는자신의커뮤니케이션욕구를인식하고그에알

맞은매체를선택하는데, 이때이용자에게접근가능한매체들은기능적대안이된다(Rubin &

Rubin, 1985). 이러한관점은사람들이특정한맥락에적합하고효과적인매체가무엇인지를

알고있고그에따라선택하여사용한다고본다. 디지털미디어가등장하여확산하던때다양한

커뮤니케이션채널이생겨나자, 대인미디어채널의특성과그것에대한인식, 그리고맥락에따

른 선호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현주, 2000; O’Sullivan, 2000; Westmyer,

Dicioccio, &Rubin, 1998). 이러한연구들은이보다앞선시기컴퓨터가조직에서먼저사용

되기 시작하면서 발전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연구의연장선에있었다.

(1) 문자매개커뮤니케이션의한계

초기CMC연구자들은문자기반의CMC가면대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과다른점에

주목했다. 사람과사람이얼굴을마주하고대화하는것이기본적인커뮤니케이션방식이었으나

이제완전히다른방식의커뮤니케이션이가능해진것이다. 그들은컴퓨터라는매체가가지는특

징과매체가없는면대면상황의특징을비교하고그차이가커뮤니케이션결과에도중요한차이

를가져온다고보았다. 따라서당시컴퓨터라는매체의특징―문자로만대화할수있고메시지의

송신과수신사이에시간이벌어진다는점―즉, 비언어적정보가전달되지않고비동시적이라는

점은CMC의가장큰특징이었고이는곧한계로여겨졌다. 특히, 비언어적단서가주로하는

일이화자(speaker)의상태나감정을전달하는것인데, 매체가이러한기능을수행하지못하면

감정적교감이어려운데다, 비동시성은그러한교감이나친밀감쌓기를더어렵게한다고보았

다. 따라서, 문자기반매체는면대면상황에비해부족하고열등하다보았고, 이러한관점들을

통틀어 단서 탈락 접근(Cues-filtered-out approach)이라 칭한다(Walther & Parks,

2002).

사회적실재감(social presence) 이론이나미디어풍요(media richness) 이론은미디어

의단서전달능력(한계)에주목한초기CMC이론으로당시주로조직맥락에서연구되었기에

CMC가면대면과비교해업무처리나조직커뮤니케이션에얼마나효율적인지에주목하였다. 커

뮤니케이션상대가나와함께있는(being together/present) 정도를의미하는사회적실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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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매체마다다르고, 높은수준의사회적실재감을요하는상호작용을위해서는낮은수준의사

회적실재감을갖는미디어를사용하지않는것이좋은것이다(Short, Williams, &Christie,

1976). 따라서목소리의톤이나단어의뉘앙스같은것이중요한이야기를나눠야할경우에사

람들은그러한단서를전달하지못하는매체를이용하지않는다. 미디어풍요이론또한마찬가

지로컴퓨터와같이전달가능한단서의풍요도가낮은빈약한미디어는정서적, 관계적커뮤니

케이션보다는업무회의나정해진과업해결을위한커뮤니케이션에적합하다고보았다(Daft &

Lengel, 1986; Trevino, Lengel, &Daft, 1987). 이러한단서탈락접근에의하면, 커뮤니

케이션의성격이나목적에따라그에알맞은실재감수준을가진미디어를선택해야한다.

CMC가조직의담을넘어서면서컴퓨터가탈락시킨단서가야기하는다른종류의효과들이

발견된다. 대화상대를볼수없다는점은오히려자유롭고평등한커뮤니케이션을가능하게하였

다. 비언어적단서의부족은그것이본래담고있던사회적맥락―성별, 나이, 인종, 계층, 직업

등―과관련된정보를차단하여권력관계나위계와같은사회적규범에서벗어날수있게해주었

다(Kiesler, Siegel, & McGuire, 1984; Siegel, Dubrovsky, Kiesler, & McGuire,

1986). 온라인은개인에게붙어있는사회적꼬리표나계급장을떼고커뮤니케이션할수있는공

간이된것이다. 그러나사회적맥락정보가없다는조건은익명성과만나오히려사람들의공격

성과일탈을부추기는힘또한큰것으로밝혀졌다. 면대면이라면하지않을언어적공격이나비

윤리적이고적대적인표현들이온라인에서는흔히발견된다(Joinson, 2007; Suler, 2004).

한편, 비언어적단서의부족은커뮤니케이터의사회적맥락을제거하기보다는사회적정체

성을강화할수도있다. 비언어적정보가풍부하지않은온라인에서는사회적정체성을보완해

줄개인적정체성을판단할근거가제한적이기때문에고정관념이나편견에사로잡히기쉬워지

는것이다(과잉귀인). 온라인에서는고유하고독특한존재로서의개인적특징보다는사회적정

체성이두드러지게되고그결과로고정관념에부합하고집단의규범이나압력에순응하는방향

의상호작용이이어진다(Lee, 2007; Postmes, Spears, &Lea, 1998). 이러한현상을설명

하는이론이탈개인화효과의사회적정체성(SIDE) 모델이다. 비언어적단서의부족은개인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탈개인화) 사회적 정체성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친사회적규범(예, 기부, 선행)이작동하여, 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의결과를가져올수도있

다(윤수진·손동영, 2014). 정리하면, 인터넷곳곳에서주로문자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벌어지

는자유와해방, 일탈과공격, 뭉치기와편가르기등의현상은일상적으로 “온라인” 상태에있는

사람들에게는익숙한장면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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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커뮤니케이션에적응하는사람들

위와같은논의는비언어적단서가부족할때생길수있는문자기반커뮤니케이션의특징에관

한것이다. 그런데사람들은사회적실재감이낮은매체도습관적으로이용하면서적응함과동시

에매체의한계를극복한다. CMC가딱딱하고과업지향적이며친밀한상호작용과는거리가멀

다고여겼던기존연구들은대체로실험실상황에서다시만나게될가능성이낮은사람들간에

짧은시간동안의상호작용만을연구한결과였다. 그러나상호작용시간이충분히길어지면문자

기반커뮤니케이션의특징이었던과업지향, 자기에의몰두, 비인간적임과같은속성은사라졌다

(Walther &Burgoon, 1992). 월더와버군(Walther &Burgoon, 1992)은CMC에서도면

대면과같은수준의친밀함이형성될수있음을실험을통해밝혀냈다. 이들의사회적정보처리

이론에따르면사람들은매개되거나그렇지않거나주어진커뮤니케이션상황에적응하여그에

알맞게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고 자신의 관계적 또는 도구적 목적을 달성한다(Walther &

Burgoon, 1992). 키보드입력이라는제한된조건에서커뮤니케이션하는사람들은이모티콘을

만들어 쓰고, 면대면에서보다 더 많이 질문하고 긍정적인 언어 표현도 더 많이 한다

(Antheunis, Valkenburg, & Peter, 2007). 이모티콘은매개된상호작용에서발화자의감

정을 증폭시키고 청자의 정서적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Derks, Bos, &Von Grumbkow, 2008; Rodríguez-Hidalgo, Tan, &Verlegh, 2017).

문자기반채널에적응하면서사람들은온라인에서도사회정서적교류를원활하게할수있게된

것이다. 심지어뉴스그룹사용자들도이메일을통해친밀한관계를형성하고유지하며면대면관

계로도발전시킨다(Parks & Floyd, 1996). 장거리연인간이모티콘사용은상대의사회적

실재감을높이는, 즉상대와의거리감을낮추는효과가비장거리연인들에비해큰편이다(김총

혜·조재희, 2019). 커뮤니케이션결과는미디어자체의특성(실재감, 풍요도) 보다는커뮤니케

이션하는 사람의 의도나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Walther, Van Der Heide, Ramirez,

Burgoon, &Pena, 2015).

이렇게온라인에서도오프라인못지않게사적이고정서적인커뮤니케이션이얼마든지가능

한것은물론, CMC의조건이오히려친밀감같은커뮤니케이션결과를면대면에서보다더급속

히형성될수있게하기도한다. 우선, 문자로메시지를만드는사람은실시간면대면대화보다

준비하는시간, 즉전략적으로메시지를다듬을수있는시간을충분히확보할수있다. 그리고

그러한메시지를받는사람의입장에서는그내용을확대해석하여수용할수있다. 상대에대한

특정한방향의기대감이나이미지가형성됐을경우그러할가능성이더욱커진다(SIDE 모델에

서와같은과잉귀인). 게다가자신이원하는시간, 편한시간에메시지를주고받으면서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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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고리가강화되어상대에대한환상이나긍정적확신이급격히자라날수있다. 월더는이

러한기술적, 언어적, 인지적요소들이상승작용을일으켜발생하는강력한관계적효과를하이

퍼퍼스널(hyperpersonal)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렀다(Walther, 1996, 2007). 따라서채팅

으로처음만난상대와짧은대화만으로서로강한호감이나매력을형성하고(Hian, Chuan,

Trevor, & Detenber, 2004),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Sheng &

Kairam, 2020), 이러한 현상을 악용하여 금융 사기나 로맨스 스캠 범죄가 벌어지기도 한다

(Anderson, March, Land, & Boshuijzen-van Burken, 2024; Walther & Whitty,

2021).

요약하면, 문자기반채널은상황에따라커뮤니케이션하기적합하지않은도구일수도있

고(사회적 실재감, 풍요도 관점),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사회적 맥락 단서 부족,

SIDE 모델), 문제없이일상적으로사용될수도있으며(사회적정보처리모델), 면대면보다더

효과적이고훌륭한도구일수도있다(하이퍼퍼스널모델). 이와같은관점들은인터넷이확산하

던2000년대전후로활발히연구되었고지금도여전히유효한이론적틀로여러분야와맥락에

적용되고있다(Walther &Whitty, 2021; Yao &Ling, 2020 참조).

2) 문자선호와전화불안

인터넷과컴퓨터가책상위를벗어나전화기안에들어오게되면서문자기반채널을통해서도

더욱자유롭고풍성하게커뮤니케이션할수있게되었다. 대표적인메신저카카오톡은이용률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자 소셜미디어이다(정용찬·김윤화·오윤석, 2023; 한국언론

진흥재단, 2021). 사람들은문자기반커뮤니케이션에적응했고, 특히어린시절부터문자메시

지를이용한세대에게문자커뮤니케이션은일상이되었다.

그런데휴대전화또는스마트폰은그이름이말해주듯전화기다. 스마트폰이등장하기전,

휴대전화이용동기로서사회성(지인들과의연락)과친밀감, 휴식(수다, 이야기를즐김)은음성

통화와문자메시지모두에중요한요인이었다(이수영, 2005). 미니홈피·블로그, 메신저, 이메일

을포함하여문자메시지와음성통화이용의적소분석결과를보면(권상희·김위근, 2007), 음성

통화는문자메시지보다정보성, 관계성, 사회성, 오락성동기에서높은적소폭을보였고, 문자메

시지는음성통화보다편의성과개인성에서더높은적소폭을나타냈다. 그러나다른매체와비교

하면, 음성통화와문자메시지는상대적으로유사한적소폭을보였고따라서모든동기요인에서

적소중복정도가가장높았다(권상희·김위근, 2007). 휴대전화시절, 전화통화는관계적욕구

를문자보다즉각적으로친밀하게충족해주는채널이었다. 그러나스마트폰시대가열리고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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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SNS 애플리케이션의확산으로전화기의기본기능인통화와문자메시지(SMS)는사용량

이 줄어들기 시작한다(윤형보·왕보람·박지윤,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월 430TB였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1년 12월에는 21,186TB, 1년 후에는

55,962TB까지증가하면서, 2012년은휴대전화발신통화량이처음감소하기시작한해로기록

되었고, 모바일메신저가SMS와음성통화를대체한것으로분석되었다(김진호·오기석, 2014).

이렇게, 메신저의등장으로문자채널은오히려더욱풍성하게확장된반면, 전화는일상적인커

뮤니케이션활동에서비중이줄어갔다. 따라서대인매체로서전화에관한연구도2010년대초

반이후거의사라졌다.

메신저가SMS를넘어음성통화까지대체하게된것은문자와통화의상대적차이와연결

하여해석해볼수있다. 문자채널의특징은무엇보다메시지작성에원하는만큼노력을쏟을

수있다는것이다. 상대에따라편집에들이는인지적노력과시간이달라지고이는상호작용결

과(친밀성, 직접성)에영향을미친다(Walther, 2007). 또한문자채널은인지적노력을최소화

하는데에도유용하다. 면대면상황에서는대화상대의언어적·비언어적메시지에주목해야하

고, 커뮤니케이션맥락전반에적당히주의를배분해야하며, 적절하게반응해야한다. 전화통

화시에도상대방의말이끝나고적절한시간안에적절한반응을보이려면, 면대면만큼은아니

지만통화상황에집중해야한다. 그러나메신저로는동시에여러사람과대화할수있고, 다른

일에주의를기울인채로도대화를나눌수있다. 이러한자유도와통제감(주도권)은비동시적

문자채널의가장큰특징이다(이종임, 2014; Madell &Muncer, 2007).

20여년전이나지금이나젊은세대가기성세대와비교해비대면·비동시적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것은분명해보인다(노승욱·반진욱, 2021; 류춘렬, 2007). 이러한변화는전화통화

나면대면만남과같은직접적·동시적커뮤니케이션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던커뮤니케이션규

범이달라지고있음을의미한다. 젊은세대에게는더다양한맥락에서문자커뮤니케이션이규범

에어긋나지않은정당한방식으로허용되고있는것이다. 물론이러한추론에대한경험적증거

는아직부족하다. 따라서MZ세대가문자를어느상황에서나보편적으로선택할수있는커뮤

니케이션채널이라고생각하는지, 그들이정말전화를기피하고문자를선호하는지, 나아가문자

선호가“콜포비아” 즉전화불안과연결되어있는지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불안”이말하기상황전반에관련된불안이라고할때(McCroskey, 1982),

전화불안은전화통화상황에서경험하는커뮤니케이션불안이다. 무대공포증이특정한커뮤니

케이션상황에서의불안(McCroskey, 1982)인것과마찬가지이다. 커뮤니케이션불안은여러

측면에서설명할수있지만, 학습(강화) 또는모델링관점에서관련기술(skills) 부족이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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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작용할수있다(Daly, Caughlin, & Stafford, 1997; Hopko, McNeil, Zvolensky, &

Eifert, 2001). 전화불안은따라서전화통화의직간접경험이충분치않아관련기술을습득

하지못한결과일수있는것이다. 유선전화가입자는2002년최고치를기점으로가파르게감소

하고있다(윤민혁, 2022). 신지형(2018)의분석에따르면, 2017년유선전화서비스비가입가

구비율이 44.2%였는데, 이 중가구주가 35세미만인경우는 89.0%에달했다. 2023년기준

집전화가입률은18.8%, 인터넷전화가입률은4.2%로집계됐다(정용찬등, 2023). 전화기는

이제집에서는보기어려운매체가되었다. 2018년엠브레인이실시한조사의응답자들은일상

적인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메신저를 1위로꼽았다. 젊을수록 1위로선택한비율이높았으며,

10명중6명(59.9%)이예전보다음성통화이용량이줄어들었다고응답하였다. 이조사에서응

답자의67%는전화를거는일이점점드문일이되어가고있다고생각하였고, 58.8%는음성

통화를하는것보다모바일메신저로이야기하는것을편하게느끼고있었으며, 젊은층일수록

이런성향이강했다(20대 65.6%, 50대51.6%). 전화통화가부담스러워일부러피해본경험

이있다고응답한사람들도65%, 통화를가급적피하고싶다고응답한사람들은28.4%였다(엠

브레인, 2018). 즉, 과거에비해문자가편하고전화는불편하게느끼는사람들이늘어났는데,

젊을수록그러한사람들이더많다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문자선호와전화불안을측정하고세대차이를포함하여이와관련된요인

들을탐색한다. 문자선호는매개된커뮤니케이션상황에서문자채널을선호하고전화통화를

회피하는경향성을, 전화불안은전화통화상황에서겪는불안이나긴장감같은심리생리적고

통을의미한다.

(1) 문자선호와전화불안의세대차이

이미십년도전에셰리터클은통화를기피하고문자를선호하는현상을포함하여젊은세대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묶여 있는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비평한 연구서, �외로워지는 사람들

(Alone Together)�을출판했다(Turkle, 2011). 과거터클은 �The Second Self�(Turkle,

1985), �Life on the Screen�(Turkle, 1995) 등을통해사이버세상에서청(소)년들의자아

탐색과정체성실험을응원했다. 그런데이다음세대청소년들에게는, 매개된정체성에만몰두

하고매개된삶에서나오지않으려는그들의모습을전면적으로비판하면서, 면대면대화의중요

성을설파하고있다(Turkle, 2015). 세대차이를연구하는심리학자트웬지(Twenge, 2017)

는미국에서스마트폰이보편화하기시작했던 2011-12년부터완전히새로운성격을갖는인구

집단이등장했다고말한다. 트웬지(2017)가조사하고관찰한Z세대청소년들의특징은과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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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비교해외출빈도, 데이트빈도, 밖에서친구들을만나거나노는빈도, 파티에참여하는

빈도와같이면대면사교활동이크게줄어들었고, 수업시간과취침시간을제외한대부분의시

간은게임, 문자, 소셜미디어와같은미디어이용에쓰고있었다는점이다. 이들은이제오프라

인보다온라인에서사람들을더많이더자주만난다. 미디어기술친숙도는젊은세대의가장

대표적인특징이다(손정희·김찬석·이현선, 2021; 임예지·윤가영·김혜민·박선웅, 2023).

새로운미디어의이용법은어린세대가더빠르고쉽게습득한다. 휴대전화SMS가보편화

하기시작했던때에도청소년과청년세대가먼저SMS를즐겨사용했다(김유정, 2002; 김은

미, 2006). 휴대전화가뉴미디어였던시기에는휴대전화이용의세대차에주목하는연구가종

종등장했는데, 나이가어릴수록새로운매체인휴대전화를대인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더적합

하게여기고더만족스럽게사용했다(김신동, 2004; 김현주, 2000; 나은영, 2001). 비록뉴미

디어를소유할능력은나이든사람에게더많을수있지만, 그것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

능력은젊은사람들이더많이가지고있다(배진한, 2001; 조재희, 2014). 정보검색, 뉴스, 게

임, 상거래등여러유형의인터넷이용행태를조사한반더슨과반다이크(van Deursen &

van Dijk, 2014)는교육수준과경제수준에따른격차에주목했으나, 가장많은종류의행태

에걸쳐유의미한차이를가져온요인은나이였다. 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요구되는미디어이

용능력을도구적이용, 창의적생산, 사회적관계형성으로구성한황용석, 박남수, 이현주, 그

리고이원태(2012)의연구에서도나이가미디어이용능력요인에가장일관되고가장큰영향

력을 갖는 요소였고, 스마트폰 사용 격차에 주목한 박남기, 최어진, 이주연, 그리고 장은채

(2022)도나이가스마트폰사용빈도, 사용능력, 이용다양성, 의존도와같은모든격차요인에

상대적으로강하게영향을미친다는것을발견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발생전후로다양한종

류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로 구분해 본 황주성

(2023)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세대의 이용량이 증가했지만, MZ세대 증가량이 기성세대보다

더컸다. 그리고이증가폭의차이는MZ세대가기성세대보다디지털서비스를삶에도움이되

는방향으로더잘활용할수있기때문이기도하였다(황주성, 2023).

휴대전화가등장했던시기와비교해문자채널이용의나이차에주목한최근의국내연구

는많지않은데, 연령은통제조건이거나(강다영·최세정, 2017; 김현정, 2020), 청년또는청소

년과같이주이용자층을대상으로한연구가다수이기때문으로보인다(박성복·황하성, 2014;

진보래·이연경·박남기, 2014). 다만, 젊을수록카카오톡을더많이이용하고더적극적으로활

용하고있음을암시하는연구결과들이있다(이성준, 2015; 이혜미·김영진, 2015). 문자기반

메신저와소셜미디어를포함하여OTT, 메타버스와같은뉴미디어이용에있어젊은세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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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능동적인이용자인것은물론이다(김윤화, 2023).

한편, 상대적으로올드미디어인문자메시지이용에여전히세대차이가나는것은어릴때

문자메시지를즐겨이용했더라도그이용정도가나이와함께지속되는것이아닐수있음을암

시한다. 링(Ling, 2010)은7년에걸쳐6회측정된문자메시지이용데이터를분석한결과어느

시점의코호트던 10대후반에서 20대초반 SMS를가장많이이용하고나이가들면일관되게

그정도가줄어든다는것을발견했다. 이렇게문자메시지이용강도가10대후반에서20대초중

반사이에정점을찍는패턴이여러연령대에서발견된다는점에서링(2010)은문자메시지를생

애단계적미디어라보았다. 따라서문자메시지에익숙한기성세대도그이용정도는청년세대보

다적을것이라예상할수있다. 물론, 엠브레인(2022) 조사에서처럼기성세대에게도문자가선

호하는채널1순위인것을보면문자메시지는여러세대공통으로가장보편적인대인커뮤니케

이션채널이라할수있다. 다만, 그것을선호하는강도는어릴수록강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젊은세대일수록문자를선호하고전화통화를회피하는경향, 그리고전화

통화를불안해하는정도가큰지에대해조사할것이다. 현재청년층과중장년층은각자생애를

통해경험한미디어환경의차이가크다. 인터넷이없는세상을상상하기어려운디지털네이티

브세대와어린나이지만청소년기이후에디지털미디어를채택한세대간에도문자및통화에

관한태도에간극이존재할수있다. 특히전화통화의경우기성세대와비교하면청년세대에게

는사용경험이충분히많지않을것이다. 따라서전화통화라는의례적행위규범을학습하고

훈련할기회가적었을것이고, 이는문자선호와전화불안을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다시말해, 문자를선호하고전화를기피하는것은무엇보다문자를많이이용하여익숙하고전

화는그렇지않기때문일것이다. 관련하여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한다.

연구가설1.나이가어릴수록(1)문자선호도가크고(2)전화불안감이크다.

연구가설2.나이가어릴수록(1)문자채널이용량이많고(2)전화통화이용량이적다.

(2) 문자선호와전화불안의세대차이와관련된요인

실재감은채널비교에있어중요한변수이다. 실재감은매체너머로커뮤니케이션하는상대와함

께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서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Short et al.,

1976), 일반적으로문자보다는음성커뮤니케이션상황에서더높은수준의실재감을경험한다

(황하성·이옥기, 2009; Rice, 1993). 그러나현재우리가사용하는메신저형태의문자채널은

다양한유형의시각적메시지교환과동시적대화가가능하기에실재감이높아질수있다(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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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r, 2015). 그리고매체친숙도는실재감을높이는데, 메신저를많이이용하는사람들

은그렇지않은사람들에비해메신저이용시실재감을더강하게느낀다(박노일, 2008). 실재

감은또한매체이용만족도및몰입과도관련이있다(김정미·이재신, 2012; 표시영, 2021). 따

라서나이에따른채널선호차이를실재감인식차이가매개할수있다.

다양한부가기능으로풍부하게많은단서를주고받을수있고자주이용하는문자채널의

실재감을청년들은중년세대에비해더높게인식할것이다. 그렇다면젊은세대가인식하는전

화통화실재감은문자실재감과어느방향으로어느만큼의차이를보일까? 단서탈락관점에

의하면문자와통화는분명히구분되는채널이다. 그러나사회적정보처리및하이퍼퍼스널이론

에근거하면, 축적된경험과친숙도는문자를얼마든지능숙하고친밀한방식으로사용할수있

게만든다. 본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전화가문자보다실재감이높은채널이지만, 젊은세대가

문자에갖는친숙도는그차이를상쇄하는지확인해보고자한다. 문자와통화의실재감인식의

차이그리고세대에따른차이는다음과같은가설과연구문제를통해살펴볼것이다. 이렇게나

이에따른실재감인식차이가채널선호차이로이어질수있다.

연구가설3. 문자이용량이많을수록문자채널실재감이높아지고, 통화이용량이많을수록전화

통화실재감이높아진다.

연구가설4. 나이가어릴수록문자채널의실재감을높게인식하고, 나이가많을수록전화통화의

실재감을높게인식한다.

연구문제1.나이가어릴수록전화통화보다문자채널의실재감이높아지는가?

연구문제2.나이가많을수록문자채널보다전화통화의실재감이높아지는가?

문자기반커뮤니케이션은문자메시지뿐아니라소셜미디어를포함인터넷을통한상호작

용의기본적인방식이다. 학교나직장에서도그룹웨어를통해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통해커

뮤니케이션하는것은필수적인활동이다. 다양한종류의문자채널을다양한상황에서이용해본

경험이풍부하다면문자채널을보편적으로효과적이고적절한매체로여길것이다. 반면, 이용

경험이부족한채널에대해서는적합성과효율성을낮게인식할것이다. 적합성과효과성은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면대면에서도 매개된 상황에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Spitzberg, 2006). 일반적으로, 적절하고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을하는것이우리가원하는

결과인데, 이는커뮤니케이션을통해이루고자한바를주어진상황에알맞은방식으로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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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의미한다(Spitzberg, 1983). 특히, 매개된환경에서는적절하고효과적인채널을선택하

는능력도중요하다(Spitzberg, 2006; Westmyer et al., 1998). 다양한맥락에서문자채널

을선택하여이용한경험이풍부한젊은사람들은문자채널을보편적으로적합하고효과적인채

널이라생각할것이다. 그리고나이가어릴수록문자를많이이용하고통화는적게이용할것이

란점과문자선호경향이클것이란점을고려하면, 문자에대한적합성과효과성이통화보다

커질수도있다. 반대로는, 나이가많을수록통화에대한적합성과효과성이문자의적합성, 효

과성보다클것이다. 다시말해, 나이와채널간의상호작용효과가발생하는지검증해본다.

연구가설5.문자이용량이많을수록문자를(1)더적합하고(2)더효과적이라생각한다.

연구가설6.통화이용량이많을수록통화를(1)더적합하고(2)더효과적이라생각한다.

연구가설7.나이가어릴수록문자채널을(1)더적합하고(2)더효과적이라생각한다.

연구가설8.나이가많을수록전화통화를(1)더적합하고(2)더효과적이라생각한다.

연구문제3.나이가적을수록문자를통화보다(1)더적합하고(2)더효과적이라생각하는가?

연구문제4.나이가많을수록통화를문자보다(1)더적합하고(2)더효과적이라생각하는가?

이상과같이본연구에서는나이에따른채널이용량의차이가사회적실재감과채널적합

성·효과성인식의차이로이어지는지살펴보면서, 문자선호와전화불안의세대차이도설명할

수있는지탐색해볼것이다. 또한, 이러한요인들의종합적이고상대적인영향력을탐색해보기

위해<Figure 1>과같은모형을가정하고, 나이가채널이용량, 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인식을

경유하여문자선호와전화불안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 이러한매개요인들을통제한

후에도직접적인효과를발휘하는지검증해보고자한다.

연구문제5.각채널의이용량, 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인식은(1)문자선호및(2)전화불안과

어떠한관련이있는가?

연구문제6.나이는각채널의이용량과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을매개로(1)문자선호와(2)전

화불안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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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research model explaining the influence of age on preference for texting and call anxiety

3. 연구방법

1) 조사참여자

본연구를위한자료는엠브레인에의뢰하여2024년 1월온라인설문방식으로수집하였다. 표

본은수도권에거주하고스마트폰을사용하는20세이상59세이하사람들로, 20대에서50대까

지 4개의연령구간을같은크기(n = 150)로할당표집하고성별도1:1 비율로구성했다. 본

연구에서세대는10단위의연령구간으로나누었다. 현재20대에서50대는Z, 밀레니얼(Y), X

세대를포함한다(김수정, 2022; 손정희등, 2021; 황주성, 2023). 이렇게세대를구분하는것

이 “세대”의의미를잘반영할수있겠으나, 본연구에서는세대보다는나이에따른차이에주목

한것이기에, 세대보다더좁고명확하게구분되는연령대를기준으로나이집단을구분했다. 본

연구에서구분한나이집단과세대구분(김수정, 2022)의관계는<Figure 2>와같다.

나이집단 20대 30대 40대 50대

출생연도
2004~1995 1994~1985 1984~1975 1974~1965

2004~1995 1994 ~1980 1979~1965

세대구분 Z세대 밀레니얼 X세대

Figure 2. Age groups and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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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0명응답자들의평균나이는39.55세(SD=10.9)였고; 학력은대학생포함고등학

교졸업은147명(24.5%), 대학교졸업403명(67.2%), 대학원졸업50명(8.3%)이었으며; 소

득수준(개인월수입)은200만원미만146명(24.3%), 200만~400만원미만254명(42.3%),

400만~600만원미만108명(18.0%), 600만~800만원미만48명(8.0%), 800만원이상44

명(7.3%)이었다.

2) 측정

(1) 문자메시지와전화통화이용량

문자메시지이용량은 “스마트폰의문자메시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DM등)를이용

하는시간이하루평균” 어떻게되는지질문하고 “①거의안한다”, “② 30분미만”, “③ 30분-1

시간미만”에서 “⑧ 5시간이상”까지 30분단위로구간을나누어응답을구성했다. 전화통화는

걸기와받기를구분해서하루평균휴대전화를몇건정도받는지(광고및스팸제외), 하루평

균휴대전화를몇건정도거는지각각질문했고 “① 0회”,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9회”, “⑥ 10회이상”의보기를제공했다. 이문항들의빈도를분석한후, 문자메시지이용

은 “④ 1시간-1시간 30분미만”과 “⑤ 1시간 30분-2시간”을합하고, ⑥번과⑦번보기도합하여

6수준으로하고, 휴대전화걸기와받기는마지막두개의보기를합하여5수준으로변경했다. 변

경후빈도는<Table 1>과같다.

하루평균문자메시지이용정도 하루평균전화통화이용빈도

①거의안한다 22 (3.7%) 전화걸기 전화받기

②30분미만 123 (20.5%) ①0회 64 (10.7%) 39 (6.5%)

③30분-1시간미만 163 (27.2%) ②1-2회 270 (45.0%) 210 (35.0%)

④1시간-2시간미만 163 (27.2%) ③3-4회 148 (24.7%) 175 (29.2%)

⑤2시간-3시간미만 56 (9.3%) ④5-6회 65 (10.8%) 93 (15.5%)

⑥3시간이상 73 (12.2%) ⑤7회이상 53 (8.8%) 83 (13.8%)

Table 1. Daily Use of Text Messaging and Phone Calls (N = 600)

(2) 문자선호와전화불안

본연구에서는문자메시지를선호하고전화통화를회피하는경향성과전화통화를두려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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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불안해하는정도를측정하기위한문항들을개발했다. 이과정에서MZ세대의 “콜포비아” 증

상을묘사하거나인터뷰한보도(김정욱, 2023; 노승욱·반진욱, 2021; 양승준, 2022; 이소연,

2023), 버군(Burgoon, 1976)의커뮤니케이션회피성향(unwillingness-to-communicate)

척도, 맥크로스키, 비티, 커니, 그리고 플랙스(McCroskey, Beatty, Kearney, & Plax,

1985)의커뮤니케이션불안(PRCA-24) 척도등을참조했다. 총 14문항을만들었고, 각 “문항

과같은행동이나느낌을평소얼마나자주경험하는지”를질문하고6점척도의응답보기를제

시하였다(①전혀아니다, ②아주가끔그렇다, ③가끔그렇다, ④종종그런편이다, ⑤매우

자주그렇다,⑥항상그렇다). 이문항들의탐색적요인분석(주축요인추출, 직접오블리민회

전) 결과2개의요인으로수렴되었고, 전체변량의63.3%가설명되었다. 그런데요인적재치가

두요인에모두높은문항이있어, 이두문항(“나는전화통화할때빨리끊고싶어진다”, “나는

전화로대화하는것이부담스럽다”)을제외하고최종적으로12문항을선택하였다. 이문항들또

한2 요인으로수렴되었고(r = .62), 이러한요인구조는확인적요인분석을통해서도적합하

고타당한것으로드러났다. 각요인은6문항씩 “문자선호”와 “전화불안”이라칭하기에적절한

내용으로구성되었다. 요인분석결과는<Table 2>에제시되었다.

요인 문항
요인

적재치
α CR AVE

M

(SD)

문자

선호

나는전화보다문자가더편하다. .934

.912 .914 .644
3.02

(1.28)

나는전화보다문자로커뮤니케이션하는것이더효과적이다. .886

나는전화보다문자를선호한다. .856

나는전화보다문자로얘기하는것이더안전하다고느낀다. .801

나는전화통화를최대한피한다. .701

나는걸려오는전화를일부러받지않고나중에문자를보낸다. .582

전화

불안

나는통화하는동안뻣뻣해지거나초조해진다. .917

.892 .899 .605
2.09

(1.01)

나는전화통화할때, 정확하게의사표현을하지못한다. .883

나는전화통화할때, 심장이두근거리는것이느껴진다. .795

나는전화통화할때, 얘기하려던것을잊어버린다. .783

나는전화통화할때, 어색하거나당황스러운느낌이든다. .732

나는차분하고편안하게통화할수있다.(R) .478

Note: (R):반대방향문항, CFA모형적합도: χ2(53)=286.8, p < .001, CFI = .955, TLI =.944, RMSEA=.086

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exting Preference and Call Anxiety Scal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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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와전화의실재감, 적합성, 효과성

사회적 실재감은 문자나 전화를 이용할 때 “상대방과함께 있다는 느낌”(Biocca, Harms, &

Burgoon, 2003, p. 456)의수준을두문항으로측정하고자했고, 문자메시지와전화통화채

널의적합성과효과성은웨스트마이어등(Westmyer et al., 1998)의연구를참조하여채널마

다3개의문항을만들었다. 모두5점척도(①전혀아니다~⑤매우그렇다)의응답보기를제

공했다. 각척도의측정문항은<Table 3>에제시한바와같고, 이렇게구성된척도들은확인적

요인분석결과타당성이확보되었다(χ2[89] =330.4, p < .001, CFI = .962, TLI = .949,

RMSEA=.067).

변인 문항 α
M

(SD)

문자메시지

실재감

나는누군가와문자로대화를나눌때, 그사람과만나서얘기하는느낌이다.

나는문자를주고받을때, 상대방과같이있다는느낌이든다.
.849

2.68

(0.96)

전화통화

실재감

나는누군가와전화통화할때, 그사람과만나서얘기하는느낌이다.

나는전화로통화할때, 상대방과같이있다는느낌이든다.
.886

3.41

(0.92)

문자메시지

적합성

문자메시지는대부분의커뮤니케이션상황에적합하다.

문자메시지는대부분의커뮤니케이션상황에적절하다.

문자메시지는대부분의상황에알맞은소통방식이다.

.869
3.20

(0.73)

전화통화

적합성

전화통화는대부분의커뮤니케이션상황에적합하다.

전화통화는대부분의커뮤니케이션상황에적절하다.

전화통화는대부분의상황에알맞은소통방식이다.

.888
3.49

(0.80)

문자메시지

효과성

문자메시지는대부분의커뮤니케이션상황에효과적이다.

문자메시지는대부분의커뮤니케이션상황에유용하다.

문자메시지는대부분의상황에도움이되는소통방식이다.

.867
3.30

(0.73)

전화통화

효과성

전화통화는대부분의커뮤니케이션상황에효과적이다.

전화통화는대부분의커뮤니케이션상황에유용하다.

전화통화는대부분의상황에도움이되는소통방식이다.

.897
3.59

(0.78)

Note: 모든문항은5점척도(①전혀아니다~⑤매우그렇다)로측정함.

Table 3. Instruments of Social Presnec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3) 분석방법

본연구에서수집한데이터는주로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

고, 확인적요인분석과경로분석그리고효과분해에는R-4.3.3 for Windows 프로그램이내

장된RStudio를이용하였다. 모든측정변수의첨도는절대값 1.19를, 왜도는절대값 1.03을

넘지않았다. 인구학적변수를포함하여측정변수간의상관관계는<Table 4>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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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성별(여=0) -

2. 나이 .03 -

3. 교육수준 .06 .25*** -

4. 소득수준 .17*** .39*** .34*** -

5. 문자이용량 -.14*** -.22*** -.04 .06 -

6. 전화걸기 .22*** .32*** .13** .35*** .16*** -

7. 전화받기 .20*** .28*** .15*** .33*** .20*** .78*** -

8. 문자선호 -.15*** -.27*** -.06 -.14*** .07 -.32*** -.22*** -

9. 전화불안 -.05 -.21*** -.09* -.15*** .02 -.21*** -.15*** .62*** -

10. 문자실재감 -.08 -.01 -.10* -.08* .09* .00 .04 .19*** .12** -

11. 전화실재감 -.04 -.03 -.06 -.04 .06 .10* .06 -.14*** -.11** .36*** -

12. 문자적합성 -.04 -.19*** -.10* -.11** .13** -.06 -.04 .31*** .17*** .29*** .14*** -

13. 문자효과성 -.03 -.18*** -.11** -.10* .12** -.03 -.01 .26*** .13*** .27*** .14*** .67*** -

14. 전화적합성 .14*** .08 -.07 -.01 .09* .23*** .15*** -.30*** -.21*** .04 .26*** .20*** .15*** -

15. 전화효과성 .13** .11** -.05 .04 .04 .26*** .17*** -.34*** -.21*** -.00 .23*** .10* .26*** .71***

*p < .05, **p < .01, ***p < .001.

Table 4.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N = 600)

4. 결과

1) 문자선호와전화불안

첫번째연구가설에서는문자선호와전화불안이나이에따라달라진다고가정했다. 문자선호

와전화불안은나이와각각-.27, -.21의부적상관을보였다(p < .001). 나이집단에따라문

자선호와전화불안의크기가어떻게변화하는지변량분석을통해서도살펴보았는데성별도요

인으로포함하였다. 나이의주효과(F= 13.9, p < .001, 부분 η2 = .066)와성별의주효과

(F=14.0, p < .001, 부분η2 =.023)는유의미했고, 둘간의상호작용효과는없었다. 나이

집단의사후분석(Scheffe 검정) 결과, 20대(M= 3.38, SD= 1.33), 30대(M= 3.28, SD

= 1.33)가한묶음, 40대(M= 2.81, SD = 1.20)와 50대(M= 2.60, SD = 1.07)가한

묶음으로서서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Figure 3(a)> 참조). 전화불안의경우, 나이의주

효과만유의미했고(F= 7.6, p < .001, 부분 η2 =.037), 성별의주효과와상호작용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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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않았다. 사후분석에따르면, 50대(M = 1.82, SD = 0.67)는 20대(M = 2.27,

SD=1.16) 및30대(M=2.28, SD=1.15)와유의미한차이를보였고, 40대(M=2.00,

SD = 0.93)는다른연령집단과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Figure 3(b)> 참조). 상관계수및

집단간차이를볼때, 문자선호와전화불안은나이가적을수록커진다고볼수있다. 즉, 연구

가설1은지지되었다.

Figure 3. Texting preference and call anxiety across age and sex groups

Note: 나이와성별에따른8집단의사례수는n=75로모두같음. 같은알파벳첨자가붙어있지않은나이집단간에는유

의미한차이가있음(Scheffe 검증, p < .05).

나이와채널이용의관계는연구가설 2가예측한대로나이가많을수록문자메시지이용

시간은줄어들고, 전화걸기와받기양은증가했다(<Table 4> 참조). 나이및성별집단에따른

차이는<Table 5>와같다. 문자메시지이용량은나이와성별에따라각기유의미한차이를보였

고, 상호작용효과는유의미하지않았다. 전화받기도나이와성별의주효과만나타나고상호작

용효과는나타나지않았으나, 전화걸기는두요인의주효과와상호작용효과모두발견되었

다. 문자메시지의경우나이가많을수록이용량이적어지고, 전화이용빈도는나이가많을수록

증가했다. 성별의효과는여성이남성보다문자메시지를더많이이용하고, 전화는더적게이용

했다. 전화걸기의경우, 나이가많을수록전화걸기빈도가높아지면서남성과여성의차이도

더벌어졌다(<Table 5> 참조).



MZ는전화를두려워하는가? 63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F-검증(부분η2)

문자

메시지

여자 4.12 (1.42) 4.07 (1.41) 3.43 (1.34) 3.33 (1.33) 3.74 (1.41) F성별=8.9*** (.043)

남자 3.57 (1.21) 3.48 (1.14) 3.32 (1.38) 3.04 (1.16) 3.35 (1.24) F나이=13.0*** (.021)

소계 3.85 (1.34)a 3.77 (1.31)ab 3.73 (1.35)bc 3.19 (1.25)c 3.55 (1.34) F성별x나이=1.13 (.006)

전화

걸기

여자 2.16 (0.89) 2.21 (0.83) 2.44 (1.02) 2.72 (0.94) 2.38 (0.94) F성별=21.6*** (.099)

남자 2.21 (0.91) 2.64 (1.17) 3.25 (1.21) 3.33 (1.06) 2.86 (1.18) F나이=33.3*** (.053)

소계 2.19 (0.90)a 2.43 (1.03)a 2.85 (1.19)b 3.03 (1.04)b 2.62 (1.09) F성별x나이=3.9* (.019)

전화

받기

여자 2.45 (1.00) 2.52 (0.91) 2.85 (1.10) 3.05 (1.01) 2.72 (1.03) F성별=17.4*** (.081)

남자 2.60 (1.08) 3.01 (1.25) 3.56 (1.19) 3.56 (1.07) 3.18 (1.21) F나이=27.6*** (.045)

소계 2.53 (1.04)a 2.77 (1.11)a 3.21 (1.19)b 3.31 (1.07)b 2.95 (1.15) F성별x나이=1.7 (.009)

Note: 평균과표준편차(괄호)가제시됨. 나이집단의크기는n= 150으로동일함. 같은알파벳첨자가붙어있지않은나이집단

평균값간에는유의미한차이가있음(Scheffe 검증, p < .05). 문자메시지이용은6점척도, 전화이용은5점척도(<Table 1> 참

조). *p < .05, **p < .01, ***p < .001.

Table 5. Results of ANOVAs for Texting and Phone Call Use

2) 채널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인식

실재감과적합성, 효과성인식에나이와이용량이갖는상대적효과를파악하기위해각변인별

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채널이용량의영향력을보면, 문자이용량은문자채널의사회적

실재감과약한수준으로정적인관련을보였고(b =.065, SE= .032, p = .045), 전화실재

감은전화를거는정도와관련이있었다(b = .155, SE = .056, p = .006). 채널적합성과

효과성의경우, 문자이용량이많아지면, 적합성은높아졌으나(b = .055, SE = .024, p =

.023) 효과성에미치는영향력은유의도.05 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b = .042, SE = .024,

p = .081). 통화이용량중전화받기빈도는적합성, 효과성에유의미한영향력을갖지못했지

만, 전화걸기는적합성(b = .199, SE= .048, p < .001), 효과성(b = .216, SE = .046,

p <.001) 모두에상대적으로강한효과를보였다. 나이는실재감인식과관련이없었으나, 문자

적합성(b = -.009, SE= .003, p = .005) 및효과성(b = -.010, SE= .003, p = .002)

과는부적관계, 통화적합성(b = .008, SE = .003, p = .023) 및효과성(b = .007, SE

=.003, p < .049)과는정적관련을보였다. 회귀분석결과는<Table 6>에제시하였다.

정리하면, 문자이용을많이하면문자의사회적실재감이, 전화걸기를많이하면전화의

사회적 실재감이 높아진다(연구가설 3). 사회적 실재감은 나이와 관련이 없었다(연구가설 4).

문자이용을많이하는사람들은문자를더적합한채널이라여기지만(연구가설5(1)), 더효과

적이라여긴다고보기는어려웠다(연구가설 5(2)). 전화통화시도를많이하는사람들은통화

가더적합하고효과적인채널이라생각했다(연구가설6). 나이가적을수록문자를더적합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하고(연구가설 7), 나이가 많을수록 통화를 더적합하고효과적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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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8).

사회적실재감 문자채널 통화채널

문자 통화 적합성 효과성 적합성 효과성

성별(여=0) -.055 -.052 -.013 -.015 .138** .097*

나이 .059 -.037 -.134** -.146** .106* .092*

교육수준 -.087* -.048 -.046 -.063 -.079 -.083*

소득수준 -.084 -.051 -.039 -.036 -.119* -.067

문자이용량 .090* .025 .101* .077 .114** .043

전화걸기 -.052 .185** -.030 -.006 .271*** .304***

전화받기 .094 -.048 .020 .049 -.095 -.091

수정된R2 .020** .014* .037*** .035** .081*** -.077

Note: 표준화회귀계수(β)가제시됨.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Regression Results for Social Presenc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N = 600)

두채널의사회적실재감, 적합성과효과성인식의차이가나이와상호작용하는지(연구문

제1~4) 검증하기위해서는반복측정변량분석을시행하였다. 문자와통화채널의인식차이

를집단내요인으로, 성별과나이집단을집단간요인으로설정했다. 모든분석에서분산동일

성(Levene 검정)이충족되었다(ps > .05). 나이집단내에서문자와통화채널의비교를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추가로실시했다. 실재감, 적합성, 효과성모두채널차이의효과가유의미

했는데, 평균을살펴보면문자보다통화의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이모두높았다(<Table 7> 참

조). 사회적실재감의경우, 나이및성별과관계없이문자보다통화의사회적실재감이일정하

게높았다(연구문제1, 2).

채널의적합성인식결과를보면, 문자-통화차이는유의미하였고(F= 54.9, p < .001),

이차이는나이(F= 9.4, p < .001) 및성별(F= 13.9, p < .001)과상호작용하였다. 세변

수의상호작용효과는유의미하지않았다. 효과성도마찬가지로채널간차이는나이및성별과

유의미하게상호작용하였다(<Table 7> 참조). 나이와의상호작용효과는, 문자보다통화를더

적합하고효과적이라여기는정도(차이값)가나이가많을수록더커지는경향으로확인할수있

다(<Figure 4> 참조). 성별과채널의상호작용효과는, 여성은남성보다통화적합성은낮게인

식하고, 문자적합성은높게인식하는편이었고, 효과성도같은경향을보였다. 이러한성차는

나이 집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모양새였으나 3원 상호작용 효과는 효과성만 유의미하였다

(<Table 7> 참조). 이결과들은 <Figure 4>에시각적으로표현하였다. 정리하면, 나이가적다

고하여문자를통화보다더적합하고효과적이라생각하지는않았으나(연구문제3), 나이가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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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전화를문자보다더적합하고효과적이라생각했다(연구문제4). 다만, 나이가적으면문

자와통화의적합성, 효과성인식차이가거의사라졌다.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F-검증(부분η2)

사회적

실재감

문자 2.74(1.02) 2.61(0.97) 2.62(0.95) 2.75(0.92) 2.68(0.96) Fc=287.2*** (.327)

Fca=0.2 (.001)

Fcs=0.5 (.001)

Fcas =1.9 (.006)

통화 2.39(0.92) 3.38(0.87) 3.33(0.97) 3.45(0.89) 3.41(0.92)

t -8.83*** -8.72*** -8.39*** -7.97*** -16.98***

채널

적합성

문자 3.44(0.75) 3.23(0.70) 3.02(0.67) 3.13(0.73) 3.20(0.73) Fc=54.9*** (.085)

Fca=9.4*** (.045)

Fcs=13.9*** (.023)

Fcas =1.7 (.008)

통화 3.49(0.80) 3.36(0.74) 3.41(0.86) 3.69(0.78) 3.49(0.80)

t -0.71 -1.87† -4.93*** -6.70*** -7.18***

채널

효과성

문자 3.52(0.69) 3.37(0.68) 3.14(0.76) 3.19(0.74) 3.30(0.73) Fc=63.8*** (.097)

Fca=13.0*** (.062)

Fcs=11.1*** (.018)

Fcas =3.0* (.015)

통화 3.53(0.81) 3.50(0.71) 3.56(0.83) 3.77(0.73) 3.59(0.78)

t -0.21 -2.38* -5.18*** -6.83*** -7.66***

Note: 나이집단의크기는n=150으로동일함. Fc =채널(집단내요인) 효과, Fca =채널×나이효과, Fcs =채널×성별효과,

Fcas =채널×나이×성별효과. †p < .10, *p < .05, **p < .01, ***p < .001.

Table 7. Results of Repeated Measure ANOVAs

Figure 4. Social presenc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exting and calling by age and sex groups

지금까지개별적으로분석한요인들이문자선호및전화불안과갖는관계를종합적으로

살펴보기위해회귀분석을실시했다. 독립변수로인구학적요인과채널이용량이포함된단계와

채널인식변수가추가된단계로구분하여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했고, 각단계별모형에따른

분석결과는 <Table 8>에제시했다. 문자이용량은문자선호와전화불안에직접적인영향을

끼치지않았고, 전화받기빈도도관계가없었다. 전화걸기빈도는문자선호를유의미하게예

측했다. 전화를잘걸지않는사람들은문자선호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전화걸기는전화불

안과도부적관련을보였으나, 채널인식의영향력을투입하면그강도가약해졌다(b = -.104,

SE=.060, p = .084). 각채널의실재감은모두문자선호와전화불안을일관되게설명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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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문자실재감이높으면문자선호와전화불안이강해지고, 전화실재감이높으면문자선호

와전화불안이약해졌다. 문자적합성과효과성또한문자선호를높이지만, 전화적합성과효

과성은문자선호를낮추었다. 문자적합성과전화적합성은전화불안을유의미하게예측했지

만, 문자효과성과통화효과성은전화불안에유의미한영향을끼치지않았다. 회귀모형의전반

적인설명력은전화불안(수정된R2 =.13)보다문자선호(수정된R2 =.34)가더높았다.

문자선호 전화불안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단계1

성별(여=0) -.085* -.041 -.012 .017

나이 -.183*** -.114** -.143** -.109*

교육수준 .013 .010 -.021 -.026

소득수준 .027 .015 -.030 -.041

문자이용량 .057 .040 .002 -.003

전화걸기 -.327*** -.187*** -.204** -.112

전화받기 .081 .018 .068 .027

ΔR2 .148*** .070***

단계2

문자실재감 .142*** .110*

전화실재감 -.140*** -.115**

문자적합성 .197*** .121*

문자효과성 .156*** .048

전화적합성 -.128** -.128*

전화효과성 -.214*** -.088

ΔR2 .204*** .077***

수정된R2 .337*** .128***

Note: 표준화회귀계수(β)가제시됨. * p < .05, ** p < .01, *** p < .001.

Table 8. Regression Results on Texting Preference and Call Anxiety (N = 600)

3) 연구모형분석

위와같은분석결과를토대로 <Figure 1>의모형을구체화하였다. 나이가이용량을거쳐채널

실재감, 적합성및효과성에영향을미치고이들이다시문자선호, 그리고전화불안으로연결

되는모형이다. 전화통화이용변수는전화걸기와받기를합산하였다. 문자이용은문자실재

감, 적합성, 효과성에, 전화통화이용은전화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에영향을주고(<Table 6>

참조), 나이는문자적합성, 효과성, 전화적합성, 효과성, 그리고문자선호에직접효과를미치

는것으로설정하였다(<Table 6>, <Table 7> 참조). 전화이용또한문자선호에직접연결하

였다(<Table 7> 참조). 앞선회귀분석결과, 전화불안은문자선호에비해설명된변량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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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더작다는점과경로모형의복잡도를낮출수있다는점을고려해문자선호로부터만영향

을받는것으로설정하였다. 덧붙여, 채널인식변수들의개념간관련성을고려하여 <Figure

4>에표기된바와같이공변관계를설정하였다. 이러한모형으로R의 lavaan패키지를이용하

여경로분석을수행한결과, 나이가전화적합성(β =-.035, p = .383)과전화효과성(β =

.064, p = .117)에미치는직접효과가유의미하지않았다. 이두경로를제외하고다시분석

한최종모형의분석결과는 <Figure 5>와같다. 나이가문자선호에영향을미치는직간접경

로의효과분석은<Table 9>에제시하였다.

Figure 5. Results of path analysis

Note:전화이용은전화걸기와전화받기를합산하였음. 표준화회귀계수(β)가제시됨. N=600.

모형적합도: χ2(26)=46.3, p=.009; CFI =.989, TLI =.976, RMSEA=.036. * p < .05, ** p < .01, ***p < .001.

경로분석결과에따르면, 채널이용량중에서는전화이용이문자선호를유의미하게예측

했고, 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은모두문자선호와유의미한관련을보였다(연구문제5). 나이는

매개변인들을거치지않고문자선호에직접효과(<Figure 5>, <Table 9> 참조)를가진다(연

구문제6). 나이의직·간접효과를구분하기위해붓스트래핑(표본수1,000개) 방법을이용하여

검증한결과, 나이의효과를매개하는경로는총9개였고, 이중에서문자이용이포함된3개경

로를제외하고나머지경로들의간접효과는 .10 수준에서유의미하였다(<Table 9> 참조). 덧

붙여, 나이와전화불안의관계에서문자선호를매개로하는간접경로들이갖는전체영향력의

상대적효과(β) 크기는-.091(b=-0.009, SE=0.001, p < .0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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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선호예측경로 b SE p β

전체효과 -0.031 0.004 < .001 -.264

직접효과 나이→문자선호 -0.014 0.004 .001 -.118

전체간접효과 -0.017 0.002 < .001 -.146

간접효과 나이→문자적합성→문자선호 -0.004 0.001 .004 -.035

나이→문자효과성→문자선호 -0.003 0.001 .008 -.028

나이→전화이용→문자선호 -0.006 0.002 < .001 -.046

나이→문자이용→문자실재감→문자선호 0.000 0.000 .111 -.003

나이→문자이용→문자적합성→문자선호 0.000 0.000 .137 -.004

나이→문자이용→문자효과성→문자선호 0.000 0.000 .107 -.003

나이→전화이용→전화실재감→문자선호 0.000 0.000 .083 -.004

나이→전화이용→전화적합성→문자선호 -0.001 0.000 .026 -.008

나이→전화이용→전화효과성→문자선호 -0.002 0.001 .006 -.015

Table 9. Effects of Age on Texting Preference and Call Anxiety

가설및연구문제 결과

연구가설1.

연구가설2.

연구가설3.

연구가설4.

연구문제1.

연구문제2.

연구가설5.

연구가설6.

연구가설7.

연구가설8.

연구문제3.

연구문제4.

연구문제5.

연구문제6.

나이가어릴수록(1) 문자선호도가크고(2)전화불안감이크다.

나이가어릴수록(1) 문자채널이용량이많고(2)전화통화이용량이적다.

문자이용량이많을수록문자채널실재감이높아지고,통화이용량이많을수록전화통화

실재감이높아진다.

나이가어릴수록문자채널의실재감을높게인식하고,나이가많을수록전화통화의실재

감을높게인식한다.

나이가어릴수록전화통화보다문자채널의실재감이높아지는가?

나이가많을수록문자채널보다전화통화의실재감이높아지는가?

문자이용량이많을수록문자를(1)더적합하고(2) 더효과적이라생각한다.

통화이용량이많을수록통화를(1)더적합하고(2) 더효과적이라생각한다.

나이가어릴수록문자채널을(1) 더적합하고(2)더효과적이라생각한다.

나이가많을수록전화통화를(1) 더적합하고(2)더효과적이라생각한다.

나이가적을수록문자를통화보다(1)더적합하고(2) 더효과적이라생각하는가?

나이가많을수록통화를문자보다(1)더적합하고(2) 더효과적이라생각하는가?

각채널의이용량,실재감,적합성,효과성인식은(1)문자선호및(2)전화불안과어떠한

관련이있는가?

나이는각채널의이용량과실재감,적합성,효과성을매개로(1)문자선호와(2)전화불안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확인

확인

확인

기각

기각

기각

(1)확인(2)기각a

확인

확인

확인a

기각

확인

<Figure 4>

<Figure 4>

a회귀분석과경로분석간유의확률(p) 결과에차이가있으나, 회귀분석결과를제시함.

Table 10. Summary of Findings

5. 논의

본연구에서는젊은세대의문자메시지선호가전화통화를두려워하기때문이라여겨지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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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주목하여, 20대에서50대나이의성인들을대상으로문자선호와전화불안현상을측정

하고, 세대차이가발견되는지, 그렇다면어떤요인들이세대차이와연관되어있는지탐색해보

았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Table 10>과같다.

우선, 문자선호와전화불안을측정하기위한도구를개발하였다. 문자선호는전화회피

를포함하는것으로전화통화는피하고문자로만커뮤니케이션하려는성향을, 전화불안은전화

통화시에경험하는불안과긴장감을의미한다. 이두변인은나이와부적상관을보였는데, 나

이가적을수록문자선호와전화불안이높아졌다. 10살단위로구분한나이집단간차이를보

면, 20대와 30대가유사한수준, 40대와50대가유사한수준으로2030과 4050세대간에격차

가있음을확인하였다. 전화를회피하고통화를불편하게여기는것또는문자를선호하고더편

하게생각하는것은전화통화는잘하지않고문자를즐겨이용하는채널이용행태와관련있

을것이라보았는데이또한확인되었다. 문자메시지는나이가적을수록많이이용하고, 전화걸

기와받기는나이가많을수록많이이용했다. 문자에비해전화통화가나이와더강한상관을

보였는데, 전화걸기나받기모두2030세대와4050세대간차이가두드러졌다.

휴대전화는애초전화만가능한매체였다가, 문자메시지서비스가추가되었고, 이제손에

쥘수있는컴퓨터가되었다. 전화통화와문자메시지는가장오래쓰이고가장많이쓰이고있

는대인채널이다. 그런데이두커뮤니케이션방식은꽤대조적인특징을갖는다. 직접성과동

시성이특징인전화통화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사회적실재감을제공하고, 비동시적이고정

보전달에한계가있는문자메시지는전화보다는낮은사회적실재감을준다. 본연구에서는단

서탈락이론의관점에서분명한차이가있는문자와통화의사회적실재감이, 사회적정보처리

이론의관점에서, 경험과친숙도같은요인으로인해젊은세대에게는다른결과가나오지는않

을지살펴보았다. 그러나나이는사회적실재감인식수준과관련이없었다. 다만, 많이이용하

는채널은사회적실재감을높게평가했다. 이렇게실재감은문자보다전화가일관되게높았고,

각채널의이용량과정적인관련을보였는데, 이는사회적실재감이론과정보처리관점을모두

지지하는결과이다. 문자를많이이용하는젊은사람들도일반적인수준에서평가할때는전화가

대화상대의생생함을더잘전달한다는점을인정한다. 더불어, 나이와상관없이해당채널을

많이이용할수록실재감도높아지는것은이용경험또는친숙도의영향이라해석할수있다. 본

연구의사회적실재감측정은특정한상대나메시지같은구체적인상황을가정한것이아니라

각채널이용에대한일반적인느낌을질문한것이었다. 따라서두채널의객관적인성격에관한

평가는나이와상관없이전화가문자보다실재감측면에서더우월한것이다. 문자를자주이용

하는젊은세대도통화와비교해문자가가지는한계를분명히인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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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따라채널선호가달라지는것은각채널에대한주관적평가와연관되어있다고가

정하고, 각채널이보편적인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얼마나적합하고효과적이라여기는지도

살펴보았다. 특히문자를즐겨이용하는젊은세대는전화보다문자를더적합하고효과적이라

생각할것인지도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문자적합성과효과성은나이가어릴수록높아졌다. 전

화의경우나이가많을수록적절하고효과적이라생각하는경향이발견되었지만(<Table 6> 참

조), 그관련성이충분히강하지못했다(<Figure 4> 참조). 나이가적다고하여통화보다문자

를더적합하거나 효과적이라생각하지는않았으나, 20대의경우는문자를통화만큼적합하고

효과적이라생각했다(<Table 7> 참조). 덧붙여, 각채널의이용량은각채널의적합성, 효과성

인식과관련이있었는데, 문자이용량과문자적합성, 효과성의관계와비교해, 전화이용량과

전화통화적합성, 효과성의관계가상대적으로강한편이었다. 이관계는나이를통제한후에도

거의그대로유지되었다(<Figure 4> 참조). 정리하면, 문자적합성과효과성에는문자이용량보

다나이가상대적으로더강한효과를보였고, 통화적합성과효과성에는전화이용, 특히전화

걸기빈도가나이보다더중요한예측변수였다.

이러한채널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의결과를볼때, 젊은세대응답자들은문자메시지가

커뮤니케이션채널로서전화통화에비해제한적인채널이라는점은분명히인식하고있고, 따라

서문자가통화보다더적절하거나유용하다고평가하지는않았다. 물론문자를통화만큼유용하

고적절한대인채널로평가하는경향성은나이가어릴수록증가했다. 본연구에서발견한나이

가문자적합성·효과성에중요하고, 전화이용이전화적합성·효과성에중요하다는결과는문자

메시지에대한태도는세대차이로, 전화통화에대한태도는성숙효과로해석해볼수있게해

준다. 문자메시지를적절하고효과적인채널로보는것은어릴때부터문자를경험하는것이중

요하고, 통화를적절하고효과적이라여기는경향은전화이용경험이쌓이는것이중요한것이

다. 20대가문자를전화만큼적합하고효과적이라보는경향이나이가들어도지속될것인지, 이

들이전화통화경험을많이하게될수록전화에대한태도가달라질것인지추적해간다면, 세

대와경험의영향력과상호작용을확인해볼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채널이용량에더하여실재감과적합성, 효과성인식이문자선호및전화

불안과어떠한관련을갖는지, 이들을통제하여도나이는문자선호와전화불안을예측할수있

는지살펴보았다. 우선, 본연구에서검토한관련요인들은전화불안보다문자선호를더잘설

명했다. 이러한관계를고려하여만든연구모형의경로분석결과(<Figure 4> 참조)에따르면,

(1) 나이가어리면문자적합성과효과성을높게생각하여문자를선호한다. (2) 나이가어리면

문자를많이이용하여, 문자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이높아지고따라서문자를선호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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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많으면전화이용이많아지고문자선호도가낮아진다. (4) 나이가많으면전화를많이

이용하여전화실재감, 적합성, 효과성을높이고, 이어서문자선호를낮춘다. 이모든간접영향

외에도 (5) 나이가어리면문자를선호한다. 마지막으로, (6) 문자선호는전화불안과강하게

연결되어있다.

이상과같은연구결과를종합하면, 젊은세대는기성세대와비교해문자를더많이이용하

고, 문자가전화만큼적합하고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채널이라여긴다. 이들은기성세대에비해

전화회피및전화불안수준이높다. 그러나문자선호경향이큰젊은세대라고해서통화보다

문자를더우월한채널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 특히사회적실재감은통화가문자보다확실히

높았고, 20대는문자와통화를비슷하게적합하고효과적이라했으나, 30대에서40대, 50대로

갈수록통화를더효과적이고적합하다여기는경향이분명해졌다. 덧붙여언급할만한결과는

성별은본연구의관심변수는아니었으나, 나이집단의효과를확인하면서성별효과도함께살

펴본결과, 문자및전화이용량과채널적합성, 효과성인식은성별에따라차이를보였다. 여자

가남자보다문자를더많이이용하고, 전화는덜이용했다. 따라서남자는여자보다통화적합

성, 효과성은높게인식하고, 문자적합성, 효과성은낮게인식하는 편이었다. 변량분석에서는

여성의문자선호경향이유의미하게높았지만, 회귀모형에서는성별의영향력이사라졌다. 성별

을포함한인구학적속성이나채널이용량, 채널적합성, 효과성인식을모두고려해도, 나이가

문자선호에미치는영향력은유지되었다.

이렇게나이는문자선호에직접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이었다. 문자선호

와전화불안은주관적빈도차원에서측정되었는데, 문자선호의응답값은전체평균이3.02로

응답보기의기준에서보면, 응답자들은전화회피(문자선호)를평균적으로 “③가끔” 경험한다

고해석할수있다. 이수준에서2030(M= 3.33)과 4050(M= 2.70) 간에차이가났다. 그

리고전화불안의전체평균은“②아주가끔” 수준으로(M=2.09), 문자선호보다는분명낮은

빈도였다. 나이 집단의 평균으로 보면, 20대(M = 2.27), 30대(M = 2.28), 40대(M =

2.00)는서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본연구에서문자선호와전화불안은통화상황에서경

험하는전반적인느낌, 전화보다는문자를이용하려는경향성을측정했다. 이러한전반적인성향

에있어분명기성세대와젊은세대는차이를보였으나, 젊은세대가경험하는문자선호와전화

불안이절대적인기준에서크다고할수있는지에관해서는의문을제기할수있다. 전화보다문

자가편하고통화할때신경이쓰이는느낌은누구나가끔은경험할것이다. 보통이런경우는

커뮤니케이션상대나대화해야할내용이까다로운때일것이다. 특히젊은세대가전화통화를

어렵게느끼는경우는상대가다른(나이든) 세대일가능성이높다. 따라서그들에게전화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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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디어이고, 불편한미디어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청년세대가문자에는매우친숙하지만,

전화경험은부족할것이라예상하고, 문자선호및전화불안과의관련성을가정하였다. 물론,

예측한대로나이는두채널에대한이용정도그리고적절성, 유용성등의태도로연결되어문

자선호와전화불안에영향을미침을확인하였다.

본연구에서는 “MZ세대는전화를두려워하는가?”라는질문에답하기위해문자선호와전

화불안현상을측정하고나이에따라차이가나는지살펴보았으며관련요인들의영향력을탐색

해보았다. 청년세대는기성세대보다문자를더많이이용하고, 문자를더좋게평가했으며, 따

라서문자선호경향과전화불안이높았다. 반면, 40-50대의기성세대는 2030세대와비교해

전화통화를더많이했고, 전화에대한태도가더긍정적이었으며, 문자선호나전화불안수준

이낮은편이었다. 즉, 젊은세대는기성세대보다전화를피하고두려워한다. 그러나본연구는

기술적인(descriptive) 수준에그친탐색연구라는한계를갖는다. 그리고채널이용량의경우

문자는이용시간을, 전화는이용빈도를측정했다. 추후연구에서는일관되고객관적인이용량

측정방식을도입해야할필요가있다. 본연구가개발한문자선호와전화불안척도는타당도

검증이더필요하고, 청년세대의문자선호와전화불안을더잘설명할수있는심리적, 사회적

요인과그리고구체적인커뮤니케이션맥락을찾는후속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문자선

호와전화불안의상호관계성또는인과성에대한이론적이고경험적인논증작업도중요한과제

이다. 몇몇뚜렷한한계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문자선호와전화불안의세대차이를경험적으

로확인했다는점과관련연구를촉발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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